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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지속적인 결혼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 이외에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결혼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성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므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다른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혼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표출된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을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향, 원인 등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성분석 결과 청년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담감은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호감이라는 감정을 제외하면 청년은 결혼을 슬픔으로, 출산에 대해 거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에 대한 거부감보다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을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결혼 및 출산 의향, 그 원인 등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남성은 직장과 신체적 문제, 여성은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의 원인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별 및 연령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여 청년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혼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청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식 및 가치관의 차이 등을 반영한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 of marriage and fertility rate reduction from a new perspective in addition to economic causes. To date, various economic suppor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increase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but it is judged that the effect is insufficient. Based on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study focused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youth to improve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In this study, sentiment analysis was conducted by collecting news big data, and youth were classified by gender and age, and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s a result of sentiment analysis, youth think positively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and feel happiness and stability through marriage and childbirth. However, youth feel the burden of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y feel the marriage as sadness and rejection of childbirth. In particular, the rejection of childbirth was higher than the rejection of marriage.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chi-square test, both men and women consider economic worries as the biggest problem in determining marriage and childbirth. Next, it was found that the causes of the burden on marriage and childbirth were different by age.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feelings of youth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and it was found that the thoughts and values of marriage and childbirth were different by gender and 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necessity of designing a policy that recognizes the diversity of youth and reflects the differences in various ideas and values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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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본인의 SNS에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근거로 한국, 홍콩, 일본, 이탈리아의 낮은 출산율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그중 특히 한국이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무엇인가를 바꾸지 않으면 일본 및 한국 등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1) 실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에서 2018년 처음으로 1.0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0.81명까지 감소하는 등(통계청,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출산율 평균인 1.16명보다 낮고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다.2) 이와 함께, 2021년 통계청의 대한민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5,184만명에서 2030년 5,120만명, 2070년에는 1979년 수준인 3,76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최악의 경우 2070년에는 1969년 수준인 3,15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는 결혼의 감소이다. 2021년 국내 결혼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2020년 대비 9.8%가 감소하였다. 특히 2016년 30만 건 미만으로 감소한 이후 5년 만에 10만 건대로 감소하는 등(통계청, 2022) 출산율 감소와 함께, 결혼건수의 감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건수의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을 연기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인 결혼건수의 감소는 결혼 적령 연령대인 청년의 주거 및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3) 이와 함께, 결혼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2015년 결혼 이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 청년은 29.1%였으나 2020년에는 52.4%로 급증하는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자녀 출산에 관한 가치관 변화도 변화하면서 향후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4)

      정부는 결혼 및 출산율의 감소는 주택 가격 상승, 일자리 양과 질의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에서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 60.5조원,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 108.4조원 등 15년 동안 188조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였으나(국회예산정책처, 2020),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예산 투입 대비 정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5)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회경제적 지원 중심과 함께 다른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다양한 관점의 정책 대안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 외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이후 국내에서 MZ세대6)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1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인식하고 특징이 유사한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사회적·역사적·정치적·문화적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유사한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세대 내 자연스러운 동질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박재홍, 2003; 정순둘 외, 2016; 이용호 외, 2021). 하지만, 청년 세대 내에서도 청년을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으며, 청년 유형 간 특징이 다르다는 연구와 함께(정기용 외, 2022) MZ세대 내에서도 특정 집단 간 인식이 다르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의미하는 또 다른 신조어인 ‘이대남’과 ‘이대녀’ 간 인식의 차이는 남·여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7)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더 켜지고 정치적 표현으로도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8)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 해결과 함께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9) 이러한 내용을 통해 청년이라는 동일한 세대 내에서도 인식과 가치관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차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혼 및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혼 및 출산율 감소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경제적 영향(김석호, 2022; 권소영 외, 2017; 고선강·이선영, 2013), 소득수준(노법래·양경은, 2020), 주거비 부담(엄다원·홍경준, 2019) 등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치관(박선영·이재림, 2022; 임재연, 2021)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청년의 인식을 비교 및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청년 내 다양성을 토대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 외 인식차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둔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결혼 및 출산에 대해 사회적으로 표출된 청년의 감정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신문기사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최근 경기도에서 대규모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성별 및 연령대별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향, 원인, 가치관 등 차이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표출된 감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원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결혼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정책적 논의
      
        1. 인구감소 원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자연인구 변화와 사회적 인구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연인구 변화는 출산 및 사망에 따른 인구 변화를 의미하며, 다음으로 사회적 인구 변화는 경제활동, 재난 등의 영향으로 지역간 인구유입 또는 유출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전술한 원인 중 자연인구 변화인 저출산이며, 이러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항후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진화영, 2021; 민효상·신동길, 2021).

        세부적으로 국내 저출산 및 혼인율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사회적 요인, 둘째, 문화·가치관 측면 요인, 셋째, 인구학적 경로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심화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격차의 영향으로 취업 및 교육 경쟁이 심화되어 비혼 및 만혼으로 이어지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주택가격 상승 역시 혼인율과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은 주거비용을 높이고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철희, 2018; 배호중, 2019).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구조와 일·가정 양립의 한계,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비교하여 아이의 돌봄 인프라 부족 등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둘째, 문화·가치관 측면 요인으로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 규범과 제도의 지속으로 혼인율의 감소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형태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가족과 관련된 법률 및 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가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박복순 외, 2020). 이와 함께, 과거 남성은 노동 중심 및 여성은 가족 중심의 생애 전망이 성 역할의 변화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이 필수적인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즉, 청년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은지 외, 2020).

        셋째, 인구학적 경로의 영향으로 과거 산아제한 정책10)의 영향으로 주출산 연령대의 여성 인구가 급감하였으며 혼인을 하는 연령이 상승하여 출산율이 저하되었다.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과 함께 남녀의 초혼연령과 여성의 초산연령이 상승하여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축소되었고 둘째 아이 등 추가적인 출산에도 어려움이 발행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또한, 기혼 여성의 출생아 평균수가 2010년 1.74명에서 2015년 1.6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기혼 여성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무자녀 비율도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이상림 외, 2019).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출산율 및 혼인율의 저하를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원정책 및 제도의 한계,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원인 이외에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출산율 지원 정책
        2000년대 초 정부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인구 고령화 진행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 대응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적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가정 내 육아부담 해소, 불임부부의 출산 지원과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둘째,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육아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일·가정 양립을 유도하였다. 셋째, 유해환경 및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건전한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6).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은 저출산 제고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 보육 지원 부분에 편중된 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이 개선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 등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은 지난 기본계획에서의 한계점인 돌봄 여건의 사각지대 존재, 여성 중심의 정책 접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소외, 결혼 지원 부분에는 주거 분야 중심의 대책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기존의 보육 부담 중심의 지원이 아닌 일자리, 주거 등 비혼 중심으로 대책을 전환하고 사회인식 변화와 실천적 변화를 위해 개선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화,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지원 확대와 포용적 가족 형태의 인식 개선 등 사회적 책임의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의 사각지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하지만, 2019년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출산율 제고가 목적이 아닌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제3차 기본계획이 수정되었다. 즉, 기존의 출산장려 중심의 저출산 정책이 “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를 목적으로 종합적 대응을 위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 가족 시간 확대, 돌봄체계 개선, 존중과 포용 중심의 가족문화 조성, 2040세대의 삶의 기반 조성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은 지난 1~3차 기본계획 중 불충분한 양육지원 및 서비스 인프라 부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 한계 등 꾸준히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사회구조적 혁신 및 균형적 접근 등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일-삶의 균형 조성, 성평등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기본권 보장,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전술한 1~4차 저출산 관련 기본계획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징(저출산 영역)
          
          

        

        
          
            
              	구분
              	예산 및 정책
              	강조
              	추진영역 및 전략(세부과제 수)
            

          
          
            	1차 (2006~2010)
            	19.7조원
96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44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23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29개)
          

          
            	2차 (2011~2015)
            	60.5조원
95개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24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46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25개)
          

          
            	3차 (2016~2020)
            	108.4조원 기본계획 : 47개
수정본 : 84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11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15개)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10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11개)
          

          
            	3차 수정본 (2019~2020)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22개)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36개)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11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11개)
          

          
            	4차 (2021~2025)
            	195.7조원
44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9개)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8개)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7개)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11개)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9개)
          

        

        
          
            자료 : 김은정 외(2020), 민효상·신동길(2021) 재구성
          

        

        

        제1~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나타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전술한 한계점과 같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 이후 삶의 질 제고라는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이 경제적 지원 및 인프라 확대가 아닌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기본계획 및 지원정책 시행에 따른 출산율 및 사회적 환경변화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 현 청년들의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혼적령기인 청년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현재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파악 및 청년 내 성별 및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주요 최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석호(2022)는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국내 청년의 인식을 확인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경제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의 비혼 및 출산 포기는 소득 및 일자리 등 사회경제적 자원 부족과 함께 미래의 불안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다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결혼 및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에 대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결혼 및 출산율 제고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박선영·이재림(2022)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의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결혼의향과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등 총 49건을 활용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청년의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으로는 전통적 가치관, 인간관계, 대안적 가치관, 개인 내적, 인구학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년의 결혼 의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영향요인의 순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임재연(2021)은 한국 청년세대의 자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가족가치관 중심의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은 평등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주의 등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가치관은 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장주의 가족가치관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평등주의 가족가치관은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평등주의 가족가치관을 가진 청년은 출산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구조적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오영은·추주희(2020)는 결혼,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청년의 가치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의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른 성 역할, 태도 및 인식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의 자발적 비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감소하고 가족을 강조하는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가사 및 주택마련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하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 내에서 결혼 및 가족가치관이 변화함을 확인하였으며, 남성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기타 최근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에서는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청년의 주관적인 생각, 감정,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청년 내 다양한 인식 및 가치관의 차이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 내 성별 및 연령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다는 점과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회변화에 따른 청년의 인식을 반영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 및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었던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차이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표출된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감성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성별 및 연령대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향, 원인, 가치관의 차이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전반적인 감정과 성별 및 연령대별 인식차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혼 및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결혼 및 출산 감성분석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사회적으로 표출된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및 세부적인 감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신문기사 등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다. 결혼 및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대규모 실태조사 등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결혼 및 출산에 실질적인 감정은 설문조사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담론은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표출되므로 실제 청년의 감정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 언론보도 플랫폼 내 청년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주요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한다.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관련 언론보도 빅데이터 자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 키워드는 ‘청년 결혼’ 및 ‘청년 출산’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을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개념을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의 정의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시기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을 2020년 초인 1월 1일부터 최신의 자료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자료수집기간을 설정하였다. 각 키워드별 언론보도 빅데이터 자료수집 결과 ‘청년 결혼’은 22,652건, ‘청년 출산’은 16,788건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실시한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정형화된 수치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트가 나타내는 의미 또는 유형을 파악하고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과학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다(Hearst, 1999). 텍스트 마이닝은 자료 내 단어를 식별하고 토큰화(tokenization) 과정 등을 의미하는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한다. 이후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단어를 삭제하는 불용어 처리(stop words) 및 어간 추출을 실시한 뒤 형태소를 인식 및 복원하는 형태소 분석(morpheme analyzing) 등의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감미아·송민, 2012; 김수현 외, 2020).

        다음으로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긍정 및 부정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감성분석을 실시한다. 감성분석이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의 한 분야로 텍스트 자료에 나타난 감정을 구분하여 수치화 작업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로 변환하여 자료 내 나타나는 주관적 감정인 긍정, 부정과 같은 상반된 감정 분류부터 흥미, 기쁨 놀람, 거부감, 분노 등 다양한 범주에 대한 감정 또는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의미한다(Liu, 2012; 장경애 외, 2015; 서상현·김준태, 2016). 2000년대 이후 인터넷 확산 및 SNS 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감정을 나타내는 텍스트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빅데이터로부터 사람들의 감정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감성분석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Pang & Lee, 2008; 최창식·임영호, 2021).

        감성분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판별(supervised learning) 분석과 둘째, 감성 사전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 기반(lexicon-based) 분석이 있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판별 분석은 기존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유리하지만, 학습 자료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인 사전 기반 분석은 문서의 감성점수를 반영한 구축된 감성 사전을 활용하므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고 분석에서 유연성을 가진 장점이 있다(Taboada et al., 2011; 정지선 외, 2015; Sammut & Webb,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분류기(Bayes Classifier)를 통한 사전 기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청년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긍정 및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감성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긍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흥미, 호감, 기쁨,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두려움, 분노, 슬픔, 거부감, 놀람, 통증 등에 대한 세부 감성지수 분석을 실시하는데, 세부 감성지수는 단어의 빈도에 감정 강도(점수)를 곱하여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빅데이터 자료수집 내용 및 분석방법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영향요인 선행연구 정리
          
          

        

        
          
            
              	구분
              	주요 결과
            

          
          
            	
              
                김석호 (2022)
              
            
            	• 한국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과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연구함
• 청년의 사회경제적 자원 부족과 함께, 미래의 불안감이 결혼 및 출산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를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박선영·이재림 (2022)
              
            
            	• 한국 청년의 결혼의향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의 메타분석을 실시함
•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전통적 가치관, 인간관계, 대안적 가치관, 개인 내적, 인구학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순으로 나타남
          

          
            	
              
                임재연 (2021)
              
            
            	• 한국 청년의 가족가치관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 청년의 가족가치관은 평등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주의로 구분됨
• 가부장주의는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평등주의는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노법래·양경은 (2020)
              
            
            	• 한국 청년의 소득 불안정이 취업,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 청년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취업, 결혼, 출산을 결정하는 의향이 다름을 확인함
• 국내 혼인 및 저출산 정책이 청년의 생애사 경험을 반영하여 근본적으로 수정될 필요성을 제기함
          

          
            	
              
                엄다원·홍경준 (2019)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결혼 가능성이 낮아짐
• 남성이 여성보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며, 결혼에 대한 경제적 기여에 있어 성 역할 규범이 잔존함을 확인
          

          
            	김한곤 (2018)
            	• 경상북도 미혼의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비혼영향 요인을 연구함

									• 미혼의 청년 여성은 결혼필요성,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비혼의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 교육수준, 소득, 취업유무, 가구행태가 비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권소영 외 (2017)
              
            
            	•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결혼의향 관계에 대해 연구함
• 학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의향을 제고하였으며, 남성은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 여성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힘
          

          
            	
              
                고선강·이선연 (2013)
              
            
            	• 30대 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 30대 청년 중 성별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확임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영향을 중요시함)
• 비혼과 관련하여 남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비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청년 결혼 및 출산 빅데이터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항목
              	내용
            

          
          
            	수집 자료
            	청년 결혼 및 출산 관련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언론보도 빅데이터
          

          
            	자료수집범위
            	2020.01.01.~2022.04.30.
          

          
            	키워드 별 자료수집량
            	청년 결혼 : 22,652건 / 청년 출산 : 16,788건
          

          
            	총 자료수집량
            	39,440건
          

          
            	자료수집도구
            	텍스톰(Textom)
          

          
            	분석방법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2. 성별 및 연령대별 인식차이 분석
        본 연구는 전술한 청년의 성별 및 연령대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인 「경기도 청년실태조사 분석 연구」를 활용한다. 해당 자료는 2021년 12월 29일~2022년 1월 21일 사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청년(만 19~3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적 상황 등을 조사한 자료로 본 연구목적인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라 판단된다. 전체 설문 문항 중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자의 응답자 특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항목
              	빈도(명)
              	비율(%)
            

          
          
            	총
            	5,000
            	100.0
            	총
            	5,000
            	100.0
          

          
            	성별
            	여성
            	3,411
            	68.2
            	연령
            	20~25세
            	1,160
            	23.2
          

          
            	남성
            	1,589
            	31.8
            	26~30세
            	1,780
            	35.6
          

          
            	직업
            	정규직
            	2,432
            	48.6
            	31~35세
            	2,060
            	41.2
          

          
            	비정규직
            	1,144
            	22.9
            	결혼 유무
            	미혼
            	4,078
            	81.6
          

          
            	무직
            	1,424
            	28.5
            	기혼
            	922
            	18.4
          

          
            	최종학력
            	중졸
            	7
            	0.1
            	소득 (만원)
            	100 미만
            	1,530
            	30.6
          

          
            	고졸
            	655
            	13.1
            	100~199
            	667
            	13.3
          

          
            	대졸(2, 3년)
            	1,238
            	24.8
            	200~299
            	1,661
            	33.2
          

          
            	대졸(4년)
            	2,859
            	57.2
            	300~399
            	709
            	14.2
          

          
            	대학원 이상
            	241
            	4.8
            	400 이상
            	433
            	8.7
          

        

        

        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청년 내 성별 및 연령대별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 그 이유, 청년 결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차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2020년 2월 제정되었고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개념을 활용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청년의 개념을 살펴보면 청년을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이와 함께, 서론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최근 청년을 표현하는 MZ세대에 포함되는 20대와 30대를 동일한 세대로 분류하기에는 성별 및 연령별로 인식 및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20대 역시 20대 초의 대학생과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의 청년들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성별(남, 여) 및 연령별(20~25세, 26~30세, 31세~35세)로 집단을 구분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청년의 성별 및 연령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원인 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자료 중 결혼의향,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자녀출산 의향,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자녀 양육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자녀가 있는 청년 대상), 청년 결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청년
            	「청년기본법」상 정의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1=20~25세(20대 초·중), 2=26~30세(20대 중·말), 3=31~35세(30대 초·중)
          

          
            	결혼의향
            	1=결혼의향 있음, 2=결혼의향 없음
          

          
            	결혼의향 없는 이유
            	1=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2=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3=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4=개인의 삶·여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5=결혼생활의 자신감이 없어서, 6=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7=기타
          

          
            	자녀 양육시 어려움
            	1=경제적 어려움, 2=신체적인 고단함, 3=정신적 스트레스, 4=직장생활의 어려움, 5=부부 간 갈등,
6=양육 태도 및 방법 7=교육환경, 8=기타
          

          
            	자녀출산 의향
            	1=자녀출산 의향 있음, 2=자녀출산 의향 없음
          

          
            	자녀출산 의향 없는 이유
            	1=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2=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3=개인생활이 없어져서,
4=부부생활만으로 만족해서, 5=주변 환경 때문에(범죄, 유해 시설 등),
6=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서, 7=결혼 계획이 없어서, 8=건강상의 이유로, 9=기타
          

          
            	청년 결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1=높은 결혼 비용에 대한 대책, 2=적절한 규모, 비용의 주택 보급, 3=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4=경력단절 방지 대책, 5=결혼에 대한 직장 성차별 대책(육아휴직 등),
6=남성의 유아휴직 사용 의무화, 7=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결혼, 출산 강요), 8=기타
          

        

        

      

    

    

  
    
      Ⅳ. 분석결과
      
        1. 청년 결혼 및 출산 감성분석 결과 
        
          1) 감성분석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청년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성분석 및 세부 감성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청년 결혼에 대한 감성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집된 자료에서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총 12,930건이 도출되었다. 그 중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8,084건(62.5%),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4,846건(37.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 출산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 총 17,332건의 주관적 감정 단어 중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11,114건(64.1%),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6,218건(35.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결혼 및 출산 관련 감성 및 세부 감성지수 분석결과
            
            

          

          
            
              
                	구분
                	청년 결혼
                	청년 출산
              

            
            
              	긍정
              	8,084건/12,930건(62.5%)
              	11,114건/17,332건(64.1%)
            

            
              	부정
              	4,846건/12,930건(37.5%)
              	6,218건/17,332건(35.9%)
            

            
              	세부 감성지수
              	흥미
              	9.329
              	15.755
            

            
              	호감
              	35.737
              	37.690
            

            
              	기쁨
              	12.895
              	8.478
            

            
              	통증
              	0.434
              	0.537
            

            
              	슬픔
              	16.878
              	6.857
            

            
              	분노
              	3.309
              	0.774
            

            
              	두려움
              	6.681
              	4.314
            

            
              	놀람
              	1.195
              	1.242
            

            
              	거부감
              	13.538
              	24.350
            

          

          

          청년 결혼에 대한 감성분석의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11) 기쁨, 호감, 흥미 등 전체 긍정적인 감정 중 ‘사랑스럽다’, ‘안정적이다’, ‘성장하다’ 등과 같은 호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56.6%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통한 사랑스러움, 개인적 삶의 안정과 성장이 결혼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 인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체 부정적인 감정 중 ‘부담스럽다’, ‘포기하다’ 등과 같은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39.5%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이 청년에게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년의 출산에 대한 감성분석의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긍정적인 감정 중 ‘성장하다’, ‘안정적이다’, ‘좋다’ 등과 같은 호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57.1%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자녀의 출산을 통한 삶의 안정이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중 ‘부담스럽다’, ‘심각하다’ 등과 같은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80.7%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자녀의 출산은 청년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이 느끼는 감정을 분석한 결과 청년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보다 출산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통해 청년은 행복함과 배우자에 대한 사랑스러움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출산을 통해 청년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부담감은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부 감성지수 분석결과 
          청년이 느끼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세부 감성지수 중 결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은 앞서 살펴본 감성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결혼에 대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35.737)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랑스럽다’, ‘안정적이다’와 같은 호감도를 제외하면 슬픔(16.787)이 두 번째, 거부감(13.538)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 청년은 결혼에 대해 호감 다음으로 슬픔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은 결혼을 분명 행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주거 및 취업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부담과 개인 삶에 대한 포기가 결혼에 대한 감정 및 인식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출산에 대한 세부 감성지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은 감성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37.690)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에 대한 세부 감성지수 분석결과와 같이 거부감(24.350)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에 대한 거부감보다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느끼는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결혼에 대한 부담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다만, 흥미(15.755)와 기쁨(8.478)이 거부감 다음으로 느낀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청년들이 출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원인을 파악하고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이 느끼는 세부 감성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술한 감성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결혼과 출산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은 결혼에 대해 호감 다음으로 슬픔과 거부감을, 출산에 대해서는 호감 다음으로 거부감 등 긍정이 아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출산에 대한 거부감은 결혼에 대한 거부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과 감정이 지속된다면 결국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현재보다 출산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가 시급한 시점이다.

        

      

      
        2. 성별 및 연령별 교차분석결과 
        
          1) 성별 교차분석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감정을 확인한 것이며, 청년의 성별 및 연령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을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향, 그 원인 등 청년의 유형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청년이 느끼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원인을 파악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결혼 및 출산 의향, 의향이 없는 이유, 청년의 결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결혼 의향에 대한 설문결과 청년 남성은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59.3%)이 없는 것(40.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 여성은 결혼할 의향이 있음과 없음이 동일하게 50%씩 나타났다. 즉, 결혼의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할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청년 성별 결혼 및 가족계획 인식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

            
            

          

          
            
              
                	구분
                	결혼의향 있음
                	결혼의향 없음
                	전체
                	차이
                	Χ2
                	p
              

            
            
              	남성
              	807(59.3)
              	555(40.7)
              	1,362(100.0)
              	○
              	31.172
              	0.000
            

            
              	여성
              	1,358(50.0)
              	1,358(50.0)
              	2,716(100.0)
            

          

          
            
              
                	구분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차이
                	Χ2
                	p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양육 고민
                	불안정한 직장
                	개인 삶· 여가 중요
                	결혼생활 자신감 부족
                	이상적 배우자 없음
                	기타
                	전체
              

            
            
              	남성
              	287(51.7)
              	63(11.4)
              	73(13.2)
              	74(13.3)
              	31(5.6)
              	23(4.1)
              	4(0.7)
              	555(100.0)
              	○
              	102.575
              	0.000
            

            
              	여성
              	437(32.2)
              	156(11.5)
              	127(9.4)
              	389(28.6)
              	93(6.8)
              	139(10.2)
              	17(1.3)
              	1,358(100.0)
            

          

          
            
              
                	구분
                	자녀 양육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차이
                	Χ2
                	p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직장 생활
                	부부 갈등
                	양육 태도
                	교육 환경
                	기타
                	전체
              

            
            
              	남성
              	64(54.7)
              	16(13.7)
              	11(9.4)
              	9(7.7)
              	2(1.7)
              	14(12.0)
              	0(0.0)
              	1(0.9)
              	117(100.0)
              	○
              	17.006
              	0.17
            

            
              	여성
              	141(42.2)
              	57(17.1)
              	63(18.9)
              	36(10.8)
              	8(2.4)
              	23(6.9)
              	6(1.8)
              	0(0.0)
              	334(100.0)
            

          

          
            
              
                	구분
                	자녀출산 의향 있음
                	자녀출산 의향 없음
                	전체
                	차이
                	Χ2
                	p
              

            
            
              	남성
              	790(49.7)
              	799(50.3)
              	1,589(100.0)
              	○
              	41.073
              	0.000
            

            
              	여성
              	1,367(40.1)
              	2,044(59.9)
              	3,411(100.0)
            

          

          
            
              
                	구분
                	자녀출산 의향 없는 이유
                	차이
                	Χ2
                	p
              

              
                	경제부담
                	육아 부담
                	개인생활 부족
                	부부생활 만족
                	주변환경 불안
                	정책지원 부족
                	결혼계획 없음
                	건강 이유
                	기타
                	전체
              

            
            
              	남성
              	445(55.7)
              	87(10.9)
              	66(8.3)
              	40(5.0)
              	27(3.4)
              	38(4.8)
              	85(10.6)
              	4(0.5)
              	7(0.9)
              	799(100.0)
              	○
              	95.398
              	0.000
            

            
              	여성
              	858(42.0)
              	372(18.2)
              	275(13.5)
              	56(2.7)
              	47(2.3)
              	48(2.3)
              	324(15.9)
              	23(1.1)
              	41(2.0)
              	2,044(100.0)
            

          

          
            
              
                	구분
                	청년 결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차이
                	Χ2
                	p
              

              
                	결혼 비용대책
                	적절한 주택 보급
                	출산, 육아 지원
                	경력단절 방지
                	직장 성차별 방지
                	남성육아 휴직
                	결혼 인식 (강요)
                	기타
                	전체
              

            
            
              	남성
              	346(21.8)
              	614(38.6)
              	290(18.3)
              	91(5.7)
              	87(5.5)
              	88(5.5)
              	62(3.9)
              	11(0.7)
              	1,589(100.0)
              	○
              	175.758
              	0.000
            

            
              	여성
              	438(12.8)
              	1,146(33.6)
              	622(18.2)
              	484(14.2)
              	303(8.9)
              	131(3.8)
              	244(7.2)
              	43(1.3)
              	3,411(100.0)
            

          

          

          둘째, 결혼의향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성은 결혼비용 때문에(51.7%), 개인의 삶·여가가 더 중요함(13.3%), 불안정한 직장(13.2%)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여성은 결혼비용 때문에(32.2%), 개인의 삶·여가가 더 중요함(28.6%), 출산, 양육에 대한 고민(11.5%) 순으로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이 없는 원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비용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였으나 세부적인 수치에서 남성이 더 결혼비용을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은 결혼비용과 함께 개인의 삶·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고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분석결과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54.7%), 신체적 고단함(13.7%), 양육 태도 및 방법(12.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42.2%), 정신적 스트레스(18.9%), 신체적 고단함(17.1%) 순으로 응답하여 성별에 따라 자녀 양육시 힘들었던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 양육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순위에서는 남성은 신체적 어려움, 여성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응답하여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양육 태도 및 방법, 여성은 신체적 고단함으로 응답하여 자녀 양육이 힘든 이유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자녀 양육 과정에서 힘든 이유가 다르므로 서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자녀출산 의향에 대한 분석결과 남성(50.3%)과 여성(59.9%) 모두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것이 높으나 전술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양육을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결혼계획 없음 제외)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부담(남성: 55.7%, 여성: 42.0%), 육아부담(남성: 10.9%, 여성 18.2%), 개인생활 부족(남성: 8.3%, 여성: 13.5%) 순으로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많고, 육아부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고 개인 생활의 부족에 따른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년 결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청년 남성은 적절한 주택 보급(38.6%), 높은 결혼비용 대책(21.8%), 출산, 육아지원(18.3%)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청년 여성은 적절한 주택 보급(33.6%), 출산, 육아지원(18.2%), 경력단절 방지(14.2%) 순으로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결혼 비용, 여성은 출산 육아지원과 함께 경력단절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여성은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사회적 활동 지속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방지 대책이 현재 부족함을 예측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는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성은 직장과 신체적 문제, 여성은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감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감 원인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갖는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령별 교차분석 결과
          청년의 연령에 따른 결혼 및 출산 의향, 의향이 없는 이유, 결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모든 연령대는 결혼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초·중: 50.4%, 20대 중·말: 57.5%, 30대 초·중: 50.1%). 20대 초·중과 30대 초·중은 결혼할 의향에서 있음과 없음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0대 중·말에서는 결혼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성별 교차분석결과의 내용과 비교하면 남성은 결혼할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의향이 있음과 없음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다면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결혼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대 중·말의 남성이 결혼할 의향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청년 연령별 결혼 및 가족계획 인식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

            
            

          

          
            
              
                	구분
                	결혼의향 있음
                	결혼의향 없음
                	전체
                	차이
                	Χ2
                	p
              

            
            
              	20~25
              	565(50.4)
              	556(49.6)
              	1,121(100.0)
              	○
              	20.725
              	0.000
            

            
              	26~30
              	924(57.5)
              	683(42.5)
              	1,607(100.0)
            

            
              	31~35
              	676(50.1)
              	674(49.9)
              	1,350(100.0)
            

          

          
            
              
                	구분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차이
                	Χ2
                	p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양육 고민
                	불안정한 직장
                	개인 삶· 여가 중요
                	결혼생활 자신 감 부족
                	이상적 배우자 없음
                	기타
                	전체
              

            
            
              	20~25
              	203(36.5)
              	62(11.2)
              	51(9.2)
              	153(27.5)
              	32(5.8)
              	48(8.6)
              	7(1.3)
              	556(100.0)
              	○
              	38.012
              	0.000
            

            
              	26~30
              	249(36.5)
              	66(9.7)
              	63(9.2)
              	188(27.5)
              	38(5.6)
              	70(10.2)
              	9(1.3)
              	683(100.0)
            

            
              	31~35
              	272(40.4)
              	91(13.5)
              	86(12.8)
              	122(18.1)
              	54(8.0)
              	44(6.5)
              	5(0.7)
              	674(100.0)
            

          

          
            
              
                	구분
                	자녀출산 의향 있음
                	자녀출산 의향 없음
                	전체
                	차이
                	Χ2
                	p
              

            
            
              	20~25
              	434(37.4)
              	726(62.6)
              	1,160(100.0)
              	○
              	21.471
              	0.000
            

            
              	26~30
              	816(45.8)
              	964(54.2)
              	1,780(100.0)
            

            
              	31~35
              	907(44.0)
              	1,153(56.0)
              	2,060(100.0)
            

          

          
            
              
                	구분
                	자녀출산 의향 없는 이유
                	차이
                	Χ2
                	p
              

              
                	경제 부담
                	육아 부담
                	개인 생활 부족
                	부부 생활 만족
                	주변 환경 불안
                	정책 지원 부족
                	결혼 계획 없음
                	건강 이유
                	기타
                	전체
              

            
            
              	20~25
              	291(40.1)
              	126(17.4)
              	108(14.9)
              	24(3.3)
              	13(1.8)
              	23(3.2)
              	120(16.5)
              	5(0.7)
              	16(2.2)
              	726(100.0)
              	○
              	52.009
              	0.000
            

            
              	26~30
              	425(44.1)
              	138(14.3)
              	117(12.1)
              	35(3.6)
              	37(3.8)
              	28(2.9)
              	161(16.7)
              	7(0.7)
              	16(1.7)
              	964(100.0)
            

            
              	31~35
              	587(50.9)
              	195(16.9)
              	116(10.1)
              	37(3.2)
              	24(2.1)
              	35(3.0)
              	128(11.1)
              	15(1.3)
              	16(1.4)
              	1,153(100.0)
            

          

          
            
              
                	구분
                	청년 결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차이
                	Χ2
                	p
              

              
                	결혼 비용 대책
                	적절한 주택 보급
                	출산, 육아지원
                	경력 단절 방지
                	직장 성차별 방지
                	남성육아 휴직
                	결혼 인식 (강요)
                	기타
                	전체
              

            
            
              	20~25
              	190(16.4)
              	338(29.1)
              	243(20.9)
              	163(14.1)
              	92(7.9)
              	47(4.1)
              	71(6.1)
              	16(1.4)
              	1,160(100.0)
              	○
              	54.622
              	0.000
            

            
              	26~30
              	274(15.4)
              	686(38.5)
              	265(14.9)
              	198(11.1)
              	160(9.0)
              	79(4.4)
              	100(5.6)
              	18(1.0)
              	1,780(100.0)
            

            
              	31~35
              	320(15.5)
              	736(35.7)
              	404(19.6)
              	214(10.4)
              	138(6.7)
              	93(4.5)
              	135(6.6)
              	20(1.0)
              	2,060(100.0)
            

          

          

          둘째, 결혼의향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가 결혼비용 때문에(20대 초·중: 36.5%, 20대 중·말: 36.5%, 30대 초·중: 40.4%), 개인 삶·여가가 더 중요함(20대 초·중: 27.5%, 20대 중·말: 27.5%, 30대 초·중: 18.1%)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세부적인 수치의 차이에 따라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연령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는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를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30대는 경제적인 부담을 20대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20대는 30대보다 개인 삶·여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자녀출산 의향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가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났다(20대 초·중: 62.6%, 20대 중·말: 54.2%, 30대 초·중: 56.0%). 다만 세부적인 수치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20대 초·중의 연령대가 자녀출산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초·중의 청년은 아직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개인의 삶과 여가를 중요하게 인식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가 경제적 부담(20대 초·중: 40.1%, 20대 중·말: 44.1%, 30대 초·중: 50.9%), 육아부담(20대 초·중: 17.4%, 20대 중·말: 14.3%, 30대 초·중: 16.9%), 개인 생활 부족(20대 초·중: 14.9%, 20대 중·말: 12.1%, 30대 초·중: 10.1%)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출산에 대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청년은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년 결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모든 연령대에서 적절한 주택 보급(20대 초·중: 29.1%, 20대 중·말: 38.5%, 30대 초·중: 35.7%), 출산, 육아지원(20대 초·중: 20.9%, 20대 중·말: 14.9%, 30대 초·중: 19.6%), 경력단절 방지(20대 초·중: 14.1%, 20대 중·말: 11.1%, 30대 초·중: 10.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주거 지원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20대 중·말의 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대 중·말의 청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거에 대한 불안정을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단절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청년의 연령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수치에 따라 20대 초·중, 20대 중·말, 30대 초·중의 청년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해 경제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동일하나 이를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20대 초·중의 청년은 개인의 삶·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 생활 부족,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중·말의 청년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을 위해 주택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 양육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20대 초·중의 청년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30대 초·중의 청년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다른 연령대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삶, 여가, 개인 생활 부족보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청년을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라고 규정되는 청년(만19세~34)이라도 성별 및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및 연령별 차이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모든 청년이 유사한 특징을 가져 동질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시행할 경우 모든 청년이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과 연령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Ⅴ.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속적인 혼인율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 및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파악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원과 함께 다른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혼 및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MZ세대라는 신조어를 통해 1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도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면서 하나의 세대로 인식하고 동질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20대 초·중, 20대 중·말, 30대 초·중의 청년은 각각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갖는 감정과 인식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년 내 성별 및 연령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표출된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을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느끼는 감성을 분석한 결과 청년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보다 출산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년은 결혼을 통해 행복감과 사랑스러움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출산을 통해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은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세부 감성지수를 분석한 결과 청년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모두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에 대해서는 호감이라는 긍정적 감정 다음으로 슬픔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출산에 대해서는 호감이라는 긍정적 감정 다음으로 거부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에 대한 거부감은 결혼에 대한 거부감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을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결혼 및 출산 의향, 그 원인 등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성별에 따른 결혼 의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은 결혼할 의향의 있음과 없음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 의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할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및 출산을 경정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직장과 신체적 문제, 여성은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감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의 청년은 경제적 요인이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초·중의 청년은 개인의 삶과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20대 중·말의 청년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나 이를 위해 주택 지원을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중의 청년은 다른 연령대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삶과 여가, 개인 생활 부족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내용을 종합하면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라고 규정되는 청년 내에서도 성별 및 연령별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갖는 인식과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모든 청년들이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결혼 및 출산율 제고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담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청년의 유형별로 구분된 지원이 필요하다. 20대 초·중의 청년에게는 향후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학업 및 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며, 20대 중·말의 청년은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다. 30대 초·중의 청년은 결혼 이후 자녀 출산에 따른 거주 안정을 위해 주거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과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신체적 부담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 규모의 사기업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문화 확립과 함께, 휴직 중 직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년들은 개인의 삶과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개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 보육의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년 내에서도 다양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사회의 문화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청년 내에서도 성별 및 연령별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청년 내 성별 및 연령별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청년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해 가치관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결혼 및 출산율 제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연구하여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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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아일보(2022.05.26.). 머스크 “韓 출산율 최하위…3세대 후 현재 인구의 6% 미만 될수도”(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26/113640898/2)
      

      
        2) 매일경제(2022.02.23.).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적게, 늦게 낳는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72408/)
      

      
        3) 한겨레(2022.03.17.). 지난해 결혼 19만3천건…5년 만에 10만건대로 줄어(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5205.html)
      

      
        4) 동아일보(2022.05.09.). 20대 절반 이상 “결혼 후 자녀 없어도 괜찮다”…5년새 급증(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09/113301712/2
      

      
        5) 연합뉴스(2020.02.26.). 14년간 185조원 썼는데…출산율 1.13명 → 0.92명 ‘역주행’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94300002)
      

      
        6) 밀레이얼 세대(Millennial)와 Z세대(Generation Z)를 통합한 신조어로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1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을 일컫는 단어(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7) 조선일보(2022.05.06.). 국민 67% “젠더갈등 심각”… 한국 남녀,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7GH3AXAYIJHQVK6EDV4CX75PUA/)
      

      
        8) 연합뉴스(2022.06.02.). 이대남·이대녀 간극, 석달前 대선보다 더 벌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20801?lfrom=kakao)
      

      
        9) 데일리안(2021.12.22.). “경제적 안정·젠더갈등 해소 안되면 결혼·출산 없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65439)
      

      
        10)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시행되었으며, 다원화(1971-1981년), 강화(1982-1988년), 마무리(1989-1995년) 단계로 시행되었고 1996년에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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